
 

 

PRESS RELEASE                                                       배포일자: 21.04.13 

샘씨엔에스, 코스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 세계 최초 무(無)수축 세라믹 STF 상용화 

▶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세라믹 STF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 

 

<2021-04-13> 세라믹 STF 국산화 선도기업 샘씨엔에스(각자대표 최유진, 김헌태)가 12일 증권신

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상장을 위한 본격적인 공모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16년 삼성전기 세라믹 사업부를 인수하며 출범한 샘씨엔에스는 반도체 테스트를 위한 프로브

카드에 사용되는 세라믹 STF(Space TransFormer)를 양산하고 있다. 프로브카드는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검사 장비로 웨이퍼 반도체 칩의 양품 및 불량품을 판별하며, 세라믹 STF는 이러한 프

로브카드의 핵심 부품이다. 

 

2019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반도체 부품 국산화 수요가 확대됐다. 이로 인해 세계 최초로 무(無)수축 세라믹 

STF를 상용화한 샘씨엔에스의 입지가 커지기 시작했다. 샘씨엔에스는 현재 글로벌 Top-tier IDM 

고객사를 확보하여 세라믹 STF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독보적인 기술로 경쟁우위를 확보한 샘씨엔에스는 지난해 1,0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실적이 크게 성장했다. 지난해 매출액 359억 원, 영업이익은 78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71.27%, 642.22%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같은 기간 순이익도 6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985.53% 증가하는 등 외형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모두 이뤘다. 반도체 산업 특성상 고정비 비중이 

높아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이익도 자연스레 늘어난 것이다. 

 

샘씨엔에스의 최대주주는 반도체 웨이퍼 메모리 테스터 장비업체인 와이아이케이로 지분율은 

2020년말 기준 55.7%다. 이 외 반도체 패키지 테스터 장비업체인 엑시콘(35.2%)이 지분을 보유하

고 있다. 

 

샘씨엔에스 최유진 대표이사는 “이번 IPO를 계기로 기존 NAND용 세라믹 STF 제품 중심에서 D

램과 비메모리 등 신규 제품 출시 및 정전척, 통신모듈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해나갈 것”이라며 

“혁신적인 기술로 국내를 넘어 세라믹 STF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포부를 드러냈

다. 

 

한편, 샘씨엔에스가 이번 상장을 위해 공모하는 주식 수는 12,000,000주로 신주모집 10,000,000주, 

구주매출 2,000,000주이다. 희망 공모가 밴드는 5,000원~5,700원이다. 공모 예정금액은 600억 원



 

 

~684억 원이다. 5월 3일~4일 양일간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이 진행되며, 5월 10

일~11일 청약을 거쳐 5월 중 코스닥 입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표 주관사는 대신증권이다. 

 

[샘씨엔에스 IPO 일정(예정)] 

증권신고서 제출 2021년 4월 12일 

수요예측 2021년 5월 3일 ~ 4일 (예정) 

청약 2021년 5월 10일 ~ 11일 (예정) 

코스닥 상장 5월 중 (예정) 

 

공모 주식 수 12,000,000주 

주당 공모가액 5,000원 ~ 5,700원 

공모 금액 600억 원 ~ 684억원 

상장 예정 주식수 50,200,000주 

예상 시가총액 2,510억 원 ~ 2,861억원 

 


